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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마음공부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심풀이 M 3(M eta M ind  

M ed ita tion )’을 수행한 강사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와 의미는 개발 목적과 지향하는 바와 더불어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한 당사자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의 

역량과 역할에 관한 중요성과 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던 만큼 프로그

램을 수행하는 강사의 체험을 직접 들어보고, 그들 내부의 이야기가 청소년과 어떻게 연결

되고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를 목적표집하여 포커스 그룹 인

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가 인성교육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청소년과의 만

남과 인성교육을 주제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자료

를 범주화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1개의 범주 및 29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와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역

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종교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경험의 의미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수행하는 강사에 관한 경험적 자료를 제공하여 추후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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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인성교육진흥법 1 )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은 인성교육에 대하여 ‘자신의 내면

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

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2014년 12월 29일 여 야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은 2015

년 1월 20일에 제정되었고, 2015년 7월 9일에 시행령, 12월 10일에 시행규칙이 제정

되었다. 응당 개인과 가정, 나아가서는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학교의 몫으로 여겨지던 

인성교육의 책임이 법 제정 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인성교육진흥법 에서 밝히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실현하는 모습은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다

르지 않다. 종교는 나와 타인을 존중하며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염원하며 은혜 자

비  사랑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교계와 종교인이 보다 적극적으

로 인성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 2010년대에 들어서 학교폭력, 자살, 왕따, 인터넷 중독 등 각종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23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K C R P)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여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범국가적인 근본적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7대 종단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였다.2 ) 

이에 대한 화답으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7대 종단이 각 종교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협력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종교계가 교육계에 참여하게 되는 직

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종교의 교역자가 종교 내 시설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탈( ) 종교화 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3년 ‘심심풀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행되었고, 인성교육

진흥법 이 제정됨에 따라 ‘심심풀이 M 3(M eta-M ind  M edita tion)’으로 업그레이드 개

1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2015.7.21.)

2 ) 성명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에의 종교계 동참 선언, 종교예식을 통한 

학교폭력 경각심 고양을 위한 노력 다짐,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 회복 촉구, 입시 위주의 교육 풍

토 개선과 인성교육 훈련 심화, 공영방송의 청소년 유해방송 자제 및 생명존중 고양 프로그램 제작 촉

구 등이며, 성명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국민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종교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앞장서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보도자료(2012.2.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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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3 )되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에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18년도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의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4), 교육내용이 유용하였는

지에 대하여 88% , 지도인의 진행방법이 우수하였는지에 대하여 90.2% , 지도인의 태도

가 친절하고 성실했는지에 대하여 94.6% ,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이 적절하였는지에 대

하여 91.3% 가 긍정적으로 평가5 )하고 있다. 참여자가 평가한 만족도에서 지도자의 태

도가 성실하고 친절하며 진행방법이 우수하다는 높은 긍정적 평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우수성6) 뿐 아니라 준비된 지도자의 안정된 운영이 심심풀이 M 3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

는 결과이다.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안이 우수해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는 진행을 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구

성안이 충실하지 못하면 집단 프로그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재 ‘심심풀

이 M 3’의 지도자로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있는 강사는 대다수가 종교인으로서, 청소년

과 마음공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를 양

성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제로 수행한 

강사의 경험 또한 중요하다. 특히 종교계의 인성교육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는 제도와 

환경에서 종교인이 수행하는 인성교육의 경험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이에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시도되지 않았던 질적 연구를 통하여 

종교인의 인성교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3 )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과정은 박세훈 장진영 고시용, 원불교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

용 - ‘ 풀이 M 3(M eta-M ind M 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종교교육학연구  50(한국종교교

육학회, 2016), 장진영 박세훈 고시용, 마음공부의 사회적 확산 과정-심심풀이 M 3(M eta-M ind  

M editation)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2 (익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

원, 2017)을 참조할 것.

4 )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매년 ‘심심풀이 M 3’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 표준조사

표에 의거 7점 척도로 만족도를 평가해 왔다. 7점 가운데 5점 이상이면 긍정적 평가로 간주한다. 

5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편, 제10회 마음인문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9. 11)  

6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종합평가(평가기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은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평가에서 우수 및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바 있다(2018년도에는 

별도의 평가가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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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주 제 교육 목표 세부내용 

1 풀이

• 지도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

• 참여자들간 친밀감 형성

• 프로그램 참여동기 부여

1 . 마음으로 만나는 마당

2 . 소통 인터뷰

3 . 심심풀이 M 3 소개

4 . 함께 지킬 약속 정하기

2
모든마음 

백과사전

• 마음에 대한 기본적 이해

• 공동작업을 통해 소통과 협력  

 배우기

1 . 마음은 ○○○ 이다(개인)

2 .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조별)

3 . 우리가 표현하는 마음(잡지 콜라주)

3
인성어록1

• 인성교육 핵심 덕목에 대한 개  

념 이해

• 공동작업을 통해 소통과 협력  

 배우기

1 . 인성단어 빙고 퍼즐

2 . 인성교육 핵심 덕목 영상 시청

3 . 캘리그라피 인성어록 만들기 

   step1~ 3

4
인성어록2

3 . 캘리그라피 인성어록 만들기 

   step4~ 5

4 . 작품 전시 및 소개

5 명상 1

• 명상과 공감 능력의 관계 이해

• 명상과 집중력의 관계 이해

• 명상에 대한 동기부여

1 . 명상과 공감 능력

2 . 명상과 집중력

3 .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다-뉴로피드백

Ⅱ.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심심풀이 M 3’는 12회기 구성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 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의 평가지표를 반영하여 

12회기로 구성하고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라는 인성교육 핵

심 덕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둘째, 체험 활동의 강화이다. 캘리그라피, 역할

극, 무용동작치료 등을 활용한 회기 구성으로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다. 셋째,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정보 탐색과 재미 추구에 있어 

영상물이 익숙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해당 회기에 맞는 시청각 영상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회기에서 활용하도록 강사에게 제공한다.7 ) 각 회기 주제와 

목표 및 구성은 <표 1> 8)과 같다. 

  

<표 1>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의 12회기 구성내용

7 ) 장진영 박세훈 고시용, 앞의 글, 279~281쪽 참조.

8 ) 지도자용 지침서 .  심심풀이 지도자연수 신규교육 자료집 ,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희망숲 인

성교육센터 제작, 2019,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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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상 2
• 단계별 명상수행법 체험

• 명상의 효과 체험

1 . 긴장 이완훈련

2 . 명상의 효과를 측정하다-뉴로피드백

3 . 단계별 명상수행법 실습

7
M eta- M ind  

“E ”

• 감정에 대한 이해

• 정서조절 방법 연습

1 . 감정표현단어 빙고

2 . 감정이란?

3 . 감정표현 연습

4 . 감정 스피드 퀴즈

8 브레이크

• M eta- M ind와 마음 브레이크

의 관계 이해

• 마음의 브레이크를 통한 갈등  

상황 해결

1 . 경계 넌 누구냐?

2 . 경계카드- ST A R공식 적용 

9 마음극
• 마음극을 통해 인성덕목의 생

활  활용 연습

1 . 몸-맘 풀기

2 . 인성카드를 활용한 마음극

3 . 느낌 나누기

10 배려 스카프

• 표현의 매개체로서 몸의 움직

임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공

감, 배려, 존중의 감정을 느끼

고 표현

1 . 그룹 공감대 형성 및 자기존중

2 . 워밍업

3 . 소통 스카프

4 . 공감 스카프

5 . 배려 스카프

6 . 심심 토크

11 소통 동글이

• 표현의 매개체로서 몸의 움직

임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 공

감, 배려, 존중의 감정을 느끼

고 표현

1 . 그룹 공감대 형성 및 자기존중

2 . 워밍업

3 . 소통 동글이

4 . 협동 동글이

5 . 심심 토크

12 원만이

• 생활 속에서 소통, 공감,  배려,  

존중 등의 인성교육 덕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1 . 원만이 소개

2 . 원만이 만들기 

3 . 소감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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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는 질적 연구(Q ualita tive Study) 방법 중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 s G roup  

Interv iew )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하여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

법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M organ, 1996 ),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적인 그

룹 토의(K rueger, 1986)라고 할 수 있다.9 )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토의 참가자들이 합

의점을 도출하는 결론에 도달하거나 제시되는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집단 토론과

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토론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고, 참가자들의 심도 있는 토

론을 통해서 수준 높은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에 다량의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

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 0)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평가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제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한 토론에 유용한 연구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교육과 활동, 청

소년 인성교육 경험 및 발전방안을 탐색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석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다. 

2. 연구 참여자와 연구윤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인간 대상 연구윤리에 따라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IR B)의 연구 심의와 승인11 ) 후 참여자 선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심심풀이 M 3’ 기초 연수시간을 이수한 후 심심풀이 M 3 지도자용 

지침서 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한 강사 5인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이 수행한 프로

그램은 <표 1>과 같다.

질적 연구의 연구 참여자 수는 연구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9 ) 박한나 주은선. 여성상담자의 자기성찰을 위한 포커싱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주변정리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 24(1) (한국여성심리학회, 2019), 4쪽 재인용. 

10 ) 장서연 최선남. 아동미술치료사의 치료과정 경험연구   미술치료연구  21 (한국미술치료학회, 2014), 

4쪽. 

11 ) 원광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W KIR B-201906-SB-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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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명 이상부터 12명 이하의 범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뷰의 구성원이 많

은 그룹은 참여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말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므로 의견을 충분히 수

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5명의 그룹으로 포커스 그룹을 형성하고 일

반적인 90분 내외의 인터뷰보다 긴 120분 인터뷰를 통해서 모든 참여자가 충분히 자

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목적 표집에 의하여 연구 참여자 후보군에 해당하는 원불교 종교인 강사에게 본 연

구의 취지와 인터뷰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설명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5인(남 2, 여 3)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

다. 선정 후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 발송하여 참여자가 인터뷰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의 인적사항은 <표 2>

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자 성별 학력 연령 전체 인성교육 강사경력 ‘심심풀이 M 3 ’ 강사경력

참여자1  여 석사 40대 초반 10년 3년 

참여자2  여 석사 40대 초반 7년 7년 ‘심심풀이’ 포함

참여자3  여 석사 40대 초반 7년 3년

참여자4  남 석사 30대 후반 4년 4년 ‘심심풀이’ 포함

참여자5  남 석사 30대 후반 3년 1년

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총 2회 2019년 7월과 9월에 이루어졌으

며 인터뷰는 각 120분간 소요되었다. 인터뷰는 연구 목적에 의해 준비된 질문을 충실

하게 제시하되,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는 반구조화 방식으로 

연구에 적합한 내용이 토의되도록 이끌었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

득한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동의서에서 연구 목적 및 방

법, 인터뷰를 녹음하고 전사하여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따라서 인

터뷰는 모두 녹음되었고 이를 전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사된 자료에서 모호한 

부분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하여 참여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자료를 보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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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성교육 강사의 경험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 

구분 구분 질문내용

도입질문 인적사항 • 자기소개 (연령, 인성교육 강사 활동 지역 및 경력, 참여 동기)

주요질문

‘심심풀이 M 3 ’ 

인성교육 

활동 경험

• ‘심심풀이 M 3 ’ 인성교육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심심풀이 M 3’ 인성교육 활동 시 좋았던/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

가요?

• ‘심심풀이 M 3’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회기는 어떤 회

기인가요?

• ‘심심풀이 M 3 ’ 인성교육 연수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청소년과 자신 

• ‘심심풀이 M 3 ’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어떠했나요?

• ‘심심풀이 M 3 ’를 통하여 청소년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심심풀이 M 3’ 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 강사 자신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청소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인성교육 및 

‘심심풀이 M 3 ’

발전방안

•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강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심심풀이 M 3’ 교육이 잘 진행되기 위하여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요?  

4. 자료 분석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터뷰한 음성 자료는 모두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으며 축어록과 현장 노트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축어록을 통하여 

개별 분석 과정을 가졌다. 이후 분석자들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논의하

여 공통 의미를 지닌 자료들을 범주화하였다. 이 단계에서 유사한 범주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적인 논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거쳐 연구 참

여자 1인에게 확인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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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하위범주

나는 어떻게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 3’ 

강사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 

• 교화1 2 )자로서 교화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 현장에서 수동적으로 청소년과의 만남을 기다렸던 과

거의 모습

신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든든함  

• 과거에는 개인적 관심과 역량으로 일반 청소년을 만

나왔음

• 공신력 있는 타당한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에 자신감이 

생김

• 진행 매뉴얼과 교재 및 교구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 

편리함 

지도자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강사로 

훈련됨  

• 기초연수를 통해서 인성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목

표를 이해하게 됨

• 보수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실행을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 도움이 됨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 인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청소년을 새롭게 

다시 만남

• 내가 청소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

• 보이는 것이 청소년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됨 

•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함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함

• 소리 없이 보고 듣고 변화하는 청소년을 발견함 

• 청소년에게 존재 자체의 소중함을 전달하고픈 마음 

Ⅳ. 연구 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의 인성교육 경험과 활

동 경험을 분석한 결과, 221개의 의미 단위에 대하여 4개의 주제, 11개의 범주, 29개

의 하위범주로 구분되었다. 각 주제는 ‘나는 어떻게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 3 강사’,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인

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종교인이

자 인성교육 강사’,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성교육의 통한 소

망’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심심풀이 M 3’ 인성교육 강사 경험에 관한 분석 결과 

12 ) 일반적으로 교화( )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뜻을 지닌다. 원불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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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 종교인이자 

인성교육 강사

 ‘교무13 )님’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정체성 

• 익숙한 종교 환경이 아닌 낯선 환경과 대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 

• 나의 경험과 태도를 객관화 일반화하려 노력함

종교인으로서 신선한 

자극과 활력이 되는 

인성교육 강사 활동 

• 또 다른 교화라는 소명과 기쁨 

• 새로운 에너지와 성장의 기회가 됨

•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자신감이 생김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소명 

• 강사 역할 이전에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 청소년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되는 태도 

• 인성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주려 

노력함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 인성교육을 

통한 소망 

청소년 인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

• 특정 회기에서 전문적인 기법 적용의 어려움을 느낌

• 인성교육 강사의 태도와 자질이 중요함

•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이 되기를 희망함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역할 갈등과 교화 

인식의 확장 

•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활동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 

• 교화에 대한 보이지 않는 부담이 존재함 

• 공간과 대상의 한계를 짓지 않고 교화를 하고 있다는 

자각과 자부심

종교인으로서 교화에 

대한 고민과 염원 

• 청소년 교화의 대안은 심심풀이 M 3와 같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짐

• 여전히 남아있는 법회와 교도 증가만이 교화라는 현

장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종교가 드러나지 않아도 종교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본다면 종교인이라 여겨짐

는 교리를 사람에게 가르쳐서 부처의 인격을 갖추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교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교화자라 칭한다. 

13 ) 교무( )는 원불교 성직자 즉, 출가교역자에 대한 호칭이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교무자격검

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원불교 교단에서 교화 교육 자선 등 각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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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어떻게 인성교육 강사가 되었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3’강사 

1)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한 갈증 

청소년을 만나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데 기존에 있던 학생회도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이 1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교화자로서의 절망감 있잖아요. -  참여자1  -  

저희들도 교화 현장에 있어 보면 그냥 오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입장이지 저희들

이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한정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밖에 못하는데요. -  참여자2  -  

교당1 4 )이 위치적으로 주택가도 아니고 점점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

게 유지는 해가겠는데,  그래서 교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략>  애들을 좀 만나

고 싶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는 그래도 우리 교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가서, 좀 가까이서 올 아이들은 없지만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법회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  참여자3  -

관심은 계속 있었고 심심풀이 M 3는 아니더라도 (중학교에서)  마음공부 (진행을)  

한 2년간 했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이 좋아서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

는데 우연치 않게 (동료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같이 하게 됐죠.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교화 현장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무로서 교화 현장이 되는 일선 교

당에 직접 오는 청소년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느끼

며 교화 활동을 교당으로만 한정 짓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청소

년을 만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던 중 인성교육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신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주는 든든함  

(프로그램과 지침서가 없으면)  개인 역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을 잘하든 못하든 연습을 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힘인 것 같아요. <중략>  

14 ) 원불교에서 법회와 의식 등을 진행하는 공간 및 장소를 교당( )이라 칭한다. 원불교 신앙의 대상이

자 수행의 표본인 일원상을 봉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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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부에 나갈 때 공정성 있고 누군가가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없이 자체적

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부분이 이렇게 회기별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지도자용 교

재 매뉴얼 교재도 있었고, 또 프로그램이 딱 12주차가 나오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못하면 제 역량이 부족한 거지 이것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참여자2  -  

그리고 진짜 가장 좋았어요. 책(지도자 지침서, 학생용 워크북)이랑 PPT , 영상, 

자료화면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뭐...     -  참여자5  -  

 

학교에서는 (원불교 교무가 가니까) 처음에는 종교성을 띠리라 생각했는데 종교

라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라포 관계를 금방 형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중략>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후원받는 프로그램이다 하니 공신력이 있

는데다가.. . -  참여자1  -  

처음 시작할 때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진짜 그거 소개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교당의 교무이지 이런 강의를 

몇 십 년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우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서 진짜 아이들은 많이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가더라고요.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종교인으로서 과거에는 개인적인 관심과 역량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동

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만나왔다. 교립학교가 아닌 이상 공교육 현장에서 종

교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

분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인성교육 ‘심심풀이 M 3’ 활동은 타당하게 개발된 프로그

램의 지침서에 의하여 실행하는 전문강사라는 공인된 자격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게다가 교육에 필요한 진행 지침서와 학생용 워크북 및 매회기 필요한 PPT와 

영상까지 제작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과 어려움 없이 더욱 편리하

고 효율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다.

3) 지도자 연수를 통해 인성교육 강사로 훈련됨  

처음 (기초) 연수에서 (프로그램을 만든 연구진이 직접)  만들어진 의도,  그 다음

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 포인트를 짚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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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런 것을 강조를 해야 되고 어떤 의도로 인성 8덕목 중에

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중략>  연수가 바탕이 되고 워크

북과 매뉴얼이 바탕이 되고 또 선행하신 분의 어떤 노하우가 전달되어서 이것이다.  

-  참여자5  -  

(보수교육 때)  그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다 (인성교육)  경험자여가지고 얘기

가 통하는 거에요.  -  참여자 5 -

한번 해서는 하여간 좀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교육 수업을) 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연수를)  들을 때 또 다르게 들리니까.  내가 수업을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생기고 (다시 연수를)  받으니까 그걸 더 집중해서 보게 되고 

적게 되고 그런 기억이 나요.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하기에 앞서 강사가 되기 위한 기초연수를 받았다. 

기초연수에서 인성교육 8덕목을 이해하고, 인성교육의 목적과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해

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 매회기를 직접 경험하였다. 기초연수 후에는 보수교육에서 

심화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각 회기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워크숍에서 강사 활동

을 하는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적인 지도자 연수는 참여자들에게 표준화된 목표

와 방법을 제시하며 인성교육 활동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교당의 업무가 주가 

되는 교화 현장에서 연수에 참여하는 물리적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개인적인 어려움

을 갖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2. 청소년을 만난 나는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 인성교육에서 만난 청소년 

1) 청소년을 새롭게 다시 만남

‘내가 참 청소년들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 수업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아이들을 모르는데 아이들을 대하고 뭔가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 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되게 무서웠고, ‘너무 (청소년을)  모르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좀 느꼈

어요. <중략> 아이들의 어떤 아픔이나 혹은 그런 그늘진 부분들을 저도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프레임 안에서 아이들에게 교육하려고 했고 알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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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했던 부분이 수업하면서 그런 게 저도 좀 많이 보이고 깨지는 것 같았어요. 

-  참여자2  -  

얘네들이 느끼는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틀에 박힌 화난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는 학업 스트레스,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 되게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화난 것만 돌려라 하는 아주 저차원적인 만큼만 생각하고 이걸 하면서 경험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하는 게 다 마음공부’구나 그런 기준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  참여자4  -  

첫 시간에 저는 그 명단을 미리 받아서 이름을 먼저 외우고 가서 첫 시간에 아

주 짧은 시간 만에 막 외워요.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첫 시

간에 다 이름을,  때때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수업할 때라든지 딱 (불러주면)  해 주

면 그 첫 시간에 라포가 형성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네?’하고 

딱 (라포) 형성이 되면서 도와주는 게 딱 확보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첫 시간(을 진행해요) , 이제 (각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해 

주고 따뜻하게 시선을 가져주면서 ‘아무개야,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찬찬하게 들

여다보고 그리고 구석구석 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운으로 느끼는 것 같아. <중략> 그래

서 (청소년들이) 의미 지어지는 존재로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늘 청소년을 만나고 있었기에 청소년을 익숙하게 여겼다. 그러나 인성교

육에서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과정에서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자신의 세계 안에서 청소년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청소년을 다 알지 못한다

는 전제하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쉬이 판단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

신이 생각하는 청소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청소년 모습을 존중하고 그 소중함을 전

달하고픈 바람으로 정성을 다한다.  

2) 청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함 

(1회기에서) 소통하면서 빙고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집단원들끼리 서로)  싸인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 친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서 쭉 보니까 그 친구도 자해를 계속 하는 아이였고,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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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이 되면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자해하는 아이

였고 수업 시작한 이후로는 자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수업을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다시 이렇게 (내가 했던 얘기를)  재생을 하는데 

약간 소름 돋았어요, 사실은. 내가 했던 말들을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에 있어서 많이 깨달았죠. -  참여자5  -

그때는 여고생이다 보니까 냉랭하니까 ‘진짜 이거 재미없다보다.’라고 생각을 했

었는데, 제일 반응 없던 녀석이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 그거 있는데 진짜 재미있

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하는 두 번째 문열이에 이 친구들이 들어

와 가지고는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는 후배들한테 “이 수업은 하

나부터 열까지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잘 했다.”  이렇게 하고 또 격려를 해 주

는 친구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우리가 왜곡(하

여 해석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걔네들은 재미있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그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좀 진짜. -  참여자1  -  

인성교육 해보면서 하는 게 제가 교육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말씀처럼 공

감하는 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 그

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성 덕목도 많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그게 인성의 덕목으로 발현이 되니까 그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수업할 때 “너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는데, 스물다섯 중에 네 명만 

손들었어요. 나머지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 “12차시 우리가 많이 만나지만 그거 하나만 네가 확인하면 나는 

된다, 나는 그걸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를 발견

해 주는 거구나’ 생각하고는 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  참여자4  -

눈빛이요. 질문하는 것. 좀 듣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질문들.  

-  참여자3  -

어떤 아이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교당에 오거나 제 성향이 그냥 이 안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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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게 저는 안전한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의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

서 제가 좀 적응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공부는 다양성을 그대로 살려

주는 게 우리 공부이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양성의 마음을 건드려주지 

못하고 일관적으로 가게끔 하는 무의식의 제가 그게 좀 있어서 가르치고 지시하고 

지도하는 게 어떤 이렇게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대하고 교당 아이가 아닌 학교 아이들, 여러 색깔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당 아이

들을 대할 때 제 마음이 예전에는 그.. . 미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밉고 싫고 귀찮은 

마음이 내가 힘들면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을 그냥 안아주게 되더

라고, 아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다양성이 진짜 이곳(학교)에서만큼은, 교당에서만큼

은, 혹은 나와 만나는 친구들이 ‘그 색깔을 더 화려하게 됐으면 좋겠다. ’ 그 마음으

로 많이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대하고 교화해서도 그게 힘으

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참여자2  -

참여자들이 경험한 청소년은 대체로 무심하고 때론 거칠다. 애써 준비한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반응이 없어 속으로 실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심해 보이던 청소년이 

사실은 모두 듣고 있고 보고 있었으며, 어느 순간 무장해제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에 충격과 감동을 받는다. 청소년들은 소리 없이 참여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으며 보고 

있었다. 이를 목격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청소년의 가치와 소

중함을 전달하고자 애쓰게 된다. 

 

3.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나는 어떤 경험을 하였나: 종교인이자 인성교육 강사 

1) 교무님 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도전 

저는 이 심심풀이를 통해서 내가 원불교를 모르고 내가 모르는 애들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 되게 설레면서 좀 두려웠거든요. 두렵고 법회 보는 언어와 저의 모

습과, 아까 말씀처럼 강단에 섰을 때 어떤 교수법을 이용해서 하는 게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다듬어지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1 , 2

년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프로그램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너무 억세

게 다가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 그 후에 매뉴얼 나왔을 때 그리고 동영상도 좀 바뀌었을 때에 조금 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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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기고 ‘이거는 계속 해 봐야 내가 좀 (능숙해지고)  능이 나는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해 보는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부분이 좀 아쉽고 부족한

가도 고민해야 되겠구나.’하면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  참여자2  -  

진짜 용어나 객관적으로 해서 전달해야 되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힘들기도 했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는 그냥 쭉 이어지니까 부족하면 

다음에 채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하나하나를 딱 매듭을 지어서 전체가 프

로그램이 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뚫어지게 전달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려우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런 노력이 우리들도,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

람들을 만날 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  참여자3  -

출발부터가 교무님이 아니라 인성(교육)  선생님이라고.. <중략> 교무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하면, 사회법의 매너, 사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매너를 우리만

의 문화가 전부인 양 의욕을 가지고 나가면 사회에서는 반기지 않는 쪽으로 의욕

을 발휘하다 보면 거부를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외부의 학교로 나가면서 

알게 된 게 사회적인 어필할 수 있는 매너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선호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정제되고.  -  참여자1  -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하게 교도를 만나고 교화 활동을 해오던 참여자들은 일반 학

교라는 낯선 공간에서 일반 학생이라는 대상을 만나기에 앞서 기대 뿐 아니라 두려움

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설교와 마음공부에는 능숙하다고 자부하면서도 인성교육을 위

한 준비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인성교육 시간에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교무님이 아

니다. 상호 이해와 익숙함이라는 보호가 배제된 관계에서 오직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

는 것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인성교육 선생님’으로서 대중적

이고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실력과 태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실행할 것을 염두에 잊지 않았다. 

2) 종교인으로서 신선한 자극과 활력이 되는 인성교육 강사 활동 

 

대(對)사회 불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안

에서만, 원불교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다가 정말 외부 세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

한 울렁증도 있고 했는데 3년이라는 꾸준한 활동 속에서 나중에는 프로그램을 안

보고 (강사인)  저를 보더라고요. 나중에 학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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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우리가 부릅니다”라고 하는 확신까지도 이렇게 듣(게 되)고. .. -  참여자 1-   

막상 교당에 있었을 때 우리 청소년 교화 담당 교무님들이 토, 일 빼고는 뭐 하

는 일이 있는가 했을 때에는 특별히 자기계발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점점 우물에 갇히는 우리들의 삶이 조금 아쉬운. ..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안 나가죠.  내가 어딘가에 열중을 하고 에너지를 쏟는 데가 있어야 다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 늘 그냥 쓰지 않고 고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  참여자2  -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이? ) 예. 자신이 

많이 배우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교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서, 특히 뭐 어떤 설교를 막 애들하고 있어서 즉석으로 해야 할 때에

는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  부분들은 사실은 막 흐름을 쫙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막 매뉴얼 보면서 “ (학생들이게)  자, 오늘은 뭐 

하니?” 이렇게 하면 끝나요,  거기서 이제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

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멘트 하나하나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진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스스로)가 성장한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  참여자5  -

일단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하나 생겨서 자유를 얻었고, 아이

들 만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성장이 되는 느낌. 이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수업을 하니까 어느 곳에 어떤 청소년이 와도 

두렵거나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얘랑 뭐든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들어요. -  참여자 4-  

교화의 어떤 모습,  형태 그리고 강사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를 봐서 굉장히 좋았

던 경우였어요. -  참여자5  -

참여자들은 수행과 신앙을 통하여 끊임없는 자기 성장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스스로 발전하고 있음을 경험하였다. 인성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강사 역할의 숙련도가 향상됨과 동시에 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

는 것에서도 이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참여자들이 종교인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라는 

정체성으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낯설고 다소 어렵기도 하였으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가치 있고 기분 좋은 도전이었노라 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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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소명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가르치러 갈 때. 이런 것

(프로그램)들 워크북 가져가고 PPT  가져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저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수업을 안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의대로 살고 남을 배려해 주고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는 것

을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품어줘요, 그냥. 그런 인간적인 냄새들을 많이 풍기면

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물어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시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

제로 그 시간에 애들이 힘든 얘기도 하고 자살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업도 철저히 준비하지만 어떤 아

이들에게 보여 지는 그것을 저는 굉장히 그래도 말투 하나도 수업시간에 존댓말 

써가면서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  참여자5  -  

잘 아실 거예요. 수업 분위기가 (인성교육에)  수업 부적응 아이들을 막 보내요.  

그냥 어차피 수업 (시간에)  있으나 없으나 한 애들을 그냥 따로 시간 빼서 상담 선

생님이 관리해야 되는 프로그램 대신에 (인성교육)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기본 정서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산만하고. 그 아이들

하고 제가 준비를 열심히 해가도 이게 가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안 오니까 한 15

분, 20분 놀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수업에 방해가 되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는 안 나가지만 이 아

이의 만남이 더 뭐랄까, 질적으로 깊이 만나지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경험이 플러스되니까 수업에서 전해줄 것이 어떤 이론상으로 정해진 학습도 있

지만 아이들과 만남도 중요하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준 아이들은 수업 태도도 달라

지고, 그게 경험이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

니까 수업을 가면 물론 준비는 해가지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 아이들하고 대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도 저 내면도 이제 많이 보고 같이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

이 들어요. -  참여자4  -    

‘우리가 12회기로 만나서 만나지만 실상은 인성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고 내

면화 하는 것이고 내가 해봐서 내 거 삼는 거야, 그 향기가 나는 거야’, 이렇게 얘

기하면서 이제 (참여자5) 교무님 같은 경우도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 

인성교육 부분으로 보여주는 것, 그 모든 배려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도 하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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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쪽으로 많이 주력을 했는데, 그게 원불교 교무님들의 가장 강점인 것 같더

라고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  참여자1  -  

참여자들은 인성교육 강사라는 호칭으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으나, 

‘강사’라는 역할에 자신을 한계 짓지 않았다. 단순히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강

사에 머물지 않고, 비록 정해진 시간 동안이나마 만나는 학생들에게 삶에 의미있는 시

간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다. 또한 말로 가르치는 것 보다 태도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따라서 참

여자들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언행과 태도로서 학생들에

게 울림을 주고자 하였다. 

4. 더 나은 인성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인성교육을 통한 소망 

1) 청소년 인성교육 발전을 위한 바람

 

우리가 늘 청소년을 만나니까 기본적인 만남은 가능한데 여기에 다루고 있는 도

구 같은 것, 기법들을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교육을 받고 직접 그냥 

해 보고 해 본 경험으로 또 시도하는 거고 이런 정도다 보니까 그런 점이 아쉬웠

고요. -  참여자3  -  

인성 8덕목을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와 어떤 수업과의 어떤 그것이 일치가 

돼요, 삶이라는 것이. 마음가짐 아니면 어떤 자세. 그런데 이제 저는 만약에 수업과 

어떤 이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모순이 된다고 하면 그 속에서 아이들은 많은 괴리

감을 느낄 것 같아요. ‘소통이라고 말하면서 왜 저렇게 소통을 못하지? ’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과연 신뢰를 할까?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이런 거? 자격?  이런 거

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 우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 어떤 평

가 중에서도 어떤 강사의 자질이잖아요.  그런 교무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수업을 잘하고 나가도 이게 강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래서 항상 저는 수업 전에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컨트롤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  참여자5  -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은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를 발현해 주는 거고, 전문용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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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면 자아존중감을 살려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교화도 저는 깨어지더라고요. 이 자아존중감은 다른 말로 불성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청소년 교화의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아존중감 향

상이다. -  참여자4  -

스스로 강사가 자기의 인격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아까 말한 관심과 또 자아존중감이나 이런 인성, 인격을 

향상시켜 주려는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스스로도 노력하고 만나는 대

상들에게도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  참여자4  -

결국 보면 경계 당했을 때 내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는 그냥 좀 단어로 한다면 좀 어렵긴 하지만 영성이 아닌가. 무엇인가를 다 갖추

고 있지만 과연 내가 내 안에서의 정화능력이나 외부로부터 나와지는 그런 경계 

속에서의 정화능력이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보고 있거

든요. 아, 저 교무님 수업을 들으면, 예를 들어 그 교무님이 어떠한 강사로서 어떤 

그런 건 좀 부족해도 마음이 편하고 좋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저분과 같이 있으면 내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소중한 사람이 되

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느끼는 사람이 이러한 수업을 조금 그래도 좀 갖춰진 교무

님이나 사람들이 이 수업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배가 되어 나오지 않을까. 왜냐 하

면 이미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수업에 나오는 인성 8덕목이나 인성이 그분을 통해 

아이들은 느끼고 거기에서 같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정화가 되니까 아이들이 위안

을 삼고 휴식을 하고 힐링을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런 수업을 꾸려가고 

해갈 때 이게 더 크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  참여자2  -

참여자들은 연수를 통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마다 느끼는 난이도가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마음극 회기 경우, 숙련된 진행과 

회기 목표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에서 각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한편, 인성교육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하는 강사의 자질과 태도임을 힘주어 말했다. 스스로가 

성숙한 인성을 지닌 개인으로서 청소년을 만나면서 각각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도록 

돕는 것이 불성( )을 깨닫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이를 실천하기에 노력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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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역할 갈등과 교화 인식의 확장 

나의 어떤 움직임은,  나의 그냥 움직임은 어떤 제한이 없는 사람인데 내 현실에

서는 제한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냥 제한을 두고 사니까 

이게 주와 부가 나눠지는구나. <중략>  의식이나 내 역할에 있어서는 주(主) , 부(副)

는 없지만 내가 그 공간,  공간으로 인하여 나눠지는 것(이구나) . 그래서 내가 어디

를 나갈 때도 이게 주가 아니구나. 공간적인 걸 갖고 논하기 때문에 교당이라는 것

은 내가 뭘 해도 주가 되는 곳이지만 내가 교당을 아닌 다른 곳을 나갈 때는 아,  

어른들이나 내 스스로도 부차적인 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구나 하

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만약에 이 공간적으로 나에게도 그게 없다면 나갈 때 자연

스럽게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내가 교무로서 나가는 것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갈등이 있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게 있고, 나의 영역이라는 표

현까지는 그렇지만 그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들

어지네요. -  참여자2  -

특히나 제가 이 (인성교육)  수업을 나가니까 대다수 하는 질문들이 “그러면 그 

애들 교당에 와?  데려와?” 하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화를 ‘어떤 특정한 교당의 장소에 애들이 와서 교도가 되는 것이 교

화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중략> 어떤 공간에 한정 짓지 않고 어떤 그

냥 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교화니까 저는 이 일환으로 진짜 이 심심풀이를 접근

을 했어요.  저도 교화가 됐고, 뭐 같이,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같이 나갔던 교무하

고도 서로 교화가 되면서 서로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고 좋고 이 자

체가. 그래서 교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와 닿

는 부분이었어요. -  참여자5  -  

주어진 역할에서 (인성교육 강사가)  부(副)직이지 개인이 부직이라고 느끼지는 않

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어진 역할에서 역할로 봤을 때 이 심심풀이를 (외부에

서)  부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인성교육 강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한인거지, 내용적으로 (스스로는)  나누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참여자4  -  

저희가 하는 교화에 대한 다른 형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뭐 교화가 

교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법회를 보는 것이 교화의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그

냥 ‘어떤 정신이,  원불교 정신이 어떤 다른 형태로써 그냥, 용어 이런 것도 전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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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 않지만 전달하는 것이 원불교의 교법(을 담고 있고) , 전달되는 것이 교화의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지. 교화에 대한 우

리의 인식이 한번 바뀌어버리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교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 ‘교당이란 무엇일까?  교당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당만 교당

일까?  아니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곳이 모든 곳이 교당일까? ’라는 어떤 확장 그

런 생각도 들고요.  -  참여자5  -

인터뷰 도중 참여자들은 때때로 인성교육 강사 활동이 ‘주( )’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여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종교인으로서 소속

된 현장에서의 교화가 최우선 순위에 있으므로, 강사 활동을 지속하는 데 시간과 공간

의 현실적인 제약을 경험하였다. 처한 장소에서 처한 일을 해내는 것이 모두 주( )라 

여기면서도 직접 교화에 대한 암묵적인 부담 또한 존재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공간

과 대상의 한계를 짓지 않고 교법으로 사람과 세상을 만나는 모든 일이 교화라는 인식

의 확장을 통하여 보다 신념을 가지고 인성교육에 임할 수 있었다. 

4) 종교인으로서 교화에 대한 고민와 염원 

교화도 있고,  어떤 개인의 수행이나 우리의 공부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교화도 이런 체계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동질성도 있

어야 되고, 어떤 단계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

떤 시스템?  개인의 어떤 실력?  이게 좀 다 퍼즐이 맞아야 변화가 나올 것 같아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저 혼자 

막 ‘바꿔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공허한 외침이잖아요. <중략>  대안이 이쪽 (인성

교육)  밖에 없어요.  청소년 교화의 대안이 이런 쪽으로밖에 없어요. 이제 교당에 앉

아 있어도 (청소년이) 오지도 않고.  -  참여자4  -

그런데 그런 게 아이들의 입에서 교무님이라거나 혹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혹은 

우리들의 언어에서 ‘아, 저러한 가르침이 있고 저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같

이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면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떠한 점을 하나 우리가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좀 많이 아쉬움

이 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참여자2  -

법회만이 교화가 아니고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인식은 했음에도 현장 교무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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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환이 하나의 가장 큰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는 작업을 하면서 

이 교육도 해야 되지,  미온적이고 진짜 이게 형식의 이게 진짜 새로운 모형을 꿈꾸

지만 새로운 모형이 있어도 불구하고 기존에 했던 흐름들을 그대로 하는 것이 교

화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  참여자1  -

막상 오니까 제가 놓치던 생각들도 참 많이 긍정적으로 그리고 또 많이 희망적

으로 얻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같이 좀 더 공유

할 수 있는, 더 확장된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나누는 

이런 좋은 소득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가 미처 캐

치하지 못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우리라도, 하고 있는 교무님들이라도 서로 나

눠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후배 

교무님들, 예를 들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라서 못하는 교무님들 계시

고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교무님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교무님이 계

신다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냥 지금 기회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내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참여자2  -

참여자들은 교화 현장에서 청소년을 전담하는 종교인으로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청소년 교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심심풀

이 M 3’와 같은 인성교육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

고 있었다. 교도가 되어야만 직접 교화가 되었다고 여기는 여전한 일부의 인식은 참여

자들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비록 인성교육을 만난 

청소년이 특정 종교의 교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조금이나마 세상을 보는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교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강사의 경험을 탐색하는 목적으로 수

행하였다. 특히 인성교육진흥법 이 제정되는 흐름에서 종교계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종교인의 인성교육 강사 경험을 탐색하고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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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집

된 자료를 분석하여 4개의 주제와 11개의 범주 및 29개의 하위범주로 나타난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이 인성교육 강사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청소년과의 만남에 대

한 갈증에서 시작되었다. 청소년과의 만남을 앞두고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의 타당성

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었으며 체계적인 프로그램 연수 등을 통해 인성교육 전문강

사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청소년을 만나서 경험하

게 된 점을 보면, 피상적으로 느꼈던 청소년들의 아픔과 욕구 및 감정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세 번째로 인성교육 강사로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아닌 인성교육 강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도전과 

성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종교인으로서 신선한 자극과 활력을 얻게 되었고 소명과 자

부심이 한층 커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더 나은 청소년 인성교

육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강사의 개인 차원에서는 인성교육 강사로서 전문

성과 다양한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과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일깨워줄 수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환경적으로는 종교의 교화와 직접 관련 없는 외부 활

동으로 여겨지는 인성교육에 대한 종교 내부의 인식이나 지원이 부족한 점이 개선되

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교화자와 인성교육 강사 사이의 고뇌

와 갈등이 노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인의 인성교육 현장 참여가 갖는 중요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교육 주체가 확장된 점이다. 즉 인성교육

의 교육 주체가 교육계에서 종교계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인성교육의 교육 내용이 다양화된 점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종교색이 탈색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종교 고유의 보편적 가치가 반영된다. 이를 통해 인성교육의 교육

내용이 일면 심화되고, 일면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이 과정을 통해 종교 교

육의 교육 범위가 확장된 점이다. 기존의 종교 교육이 대체로 교립학교 자체 의무 교

육이나 대학의 교양수업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인성교육의 한 부분을 종교 교육이 담

당함으로써 종교 교육의 교육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교립학교라는 울타

리를 넘어서서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일부나마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점에서 그 의

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에 참여하게 된 종교인의 사회적 역

할이 증대된 점이다. 다년간 종교적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인격도야와 인성

함양을 진행한 종교인이 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교육현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종교인

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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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소년들의 탈( ) 종교화 현상의 심화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종

교계의 고유한 가르침이 한정된 종교 내 시설이나 교립학교의 종교 교육 차원에서 벗

어나 종교의 울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 계층, 특히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종교계의 인성교육 활동은 지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교계 인성교육 강사는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 지식과 교육 

방법에 대한 숙지와 더불어 여러 종교에 대한 공감적 태도와 정보를 충분히 가져야 하

며1 5), 인성교육은 ‘종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종교적’ 교육1 6)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특정 종단의 교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

다. 종교가 지향하는 바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바의 본질과 일치한다는 점을 상기하

고 인성교육에 대한 순수한 고민과 발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던 인성교육이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과도한 입시경쟁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가족 및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이 전반적으로 해체되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제

도 안으로 인성교육을 가져왔다. 그러나 인성교육진흥법  이후 학교에 보급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노력에도 우수 프로그램

은 부족한 실정이며, 명칭에 ‘인성’이 포함된 부실한 민간 자격 난립에 대한 고민과 조

치가 강구1 7)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

그램과 강사가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우수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뿐 아

니라 우수한 강사를 양성하고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청소년 인성교육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에 필

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종교계 인성교육과 관련한 질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종

교인으로서의 인성교육 경험을 의미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가 ‘심심풀이 M 3’ 프로그램과 이를 수행하는 강사에 관한 경험적 자료

를 제공하여 프로그램의 개선 및 지도자 교육의 보완에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의 지속적인 확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5 ) 성해영 박범석. 인성교육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종교와 인성교육의 관계를 중심으로-   종교

교육학연구  49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4쪽. 

16 ) 위의 글, 17쪽.

1 7 )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자료집 ,  교육부(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 30쪽,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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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A  Q ualita tive Research  of the Experience of the T ra iner on th 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Ado lescents

: Focused on the ‘S im Sim Puli M 3 (M eta-M ind M editation)’ 

Lee, Eunsu ･ Jang, Jinyoung ･ Ko, Shiyong

W onK wang U n iversity

In  th is study , T h is  study  is a  qua lita tiv e  study  on  th e  experience  o f th e  in structo r  w ho  

perfo rm ed  ‘S im S im - Puri M 3(M eta- M ind  M ed itat ion )’, a you th  characte r educat ion  p rogram  

based  on  m ind  p rac tice .

T he e ffectiv eness and  m ean ing  o f th e characte r educa tion  p rogram  is no t on ly  im portan t fo r  

th e  pu rpo se  and  pu rpo se o f d eve lopm en t, bu t a lso  th e exper ience o f th e  pa r tie s w ho  actua lly  

p erfo rm ed  th e program . A s th e im portance of th e quality  and ro le o f ins tructo rs in  the  p rogram  

and  the  need  fo r qua litativ e education  have b een repeated ly  em phasized  in  th e p rev ious resea rch , 

w e have listen ed directly  to th e experience of the in structo rs in the program  and how the sto ries  

in s id e th em  a re  connected  w ith  th e  you th . Fo r th is  pu rpo se , th e pa rtic ipan ts o f th e study w ere  

co l lec ted  and  th e  fo cu sed  g roup  in terview  w as conducted . Q ua lita tiv e data w ere co llected  and  

ana lyzed  th rough  in- dep th  in terv iew s on  th e  sub jects  o f  you th  and  character  educa tion . A s a  

re su lt o f ca tego r iz ing  th e  da ta , 4  th em es , 11  ca tego rie s, and  29  subca tego rie s w ere p re sen ted , 

and  th e  resu lts w ere  p re sen ted  and  in te rp reted .

T he resu lts o f th is study  p rov id e  th e  m aterials n ecessa ry  fo r  th e tra in ing  o f you th  character  

educa tion  in struc to rs  and  leaders, and  fo r th e  d evelopm en t o f  leadersh ip  capac ity  fo r character  

educa tion . In  add ition , i t is m ean ing fu l tha t th ey  a ttem p ted  qua lita tiv e resea rch  on  re lig iou s  

charac te r educa tion  to  revea l th e  m ean ing o f characte r educa tion  a s a  re lig iou s p erson . It is  

hoped  tha t th is  study  con tribu tes  to  th e  con tinuous sp read  o f characte r educat ion  fo r you th  by  

p rov id ing em p iric al da ta  on  charac ter  educat ion  p rogram s and  in struc to rs  w ho  perfo rm  th em .

K ey w ord s: characte r educat ion , m ind  p rac tice , S im S im - Pur i M 3 (M eta- M ind  M ed ita tion ), 

characte r educa tion  p rogram , religiou s character  educa tion


